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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다시 울린 ‘빛의 소리’…한미-MPO, 나눔 콘서트 열어
<의사 오케스트라>

지난 2월 26일 광림아트센터서 제8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개최
코로나19 여파로 3년만에 재개…MPO와 매칭펀드로 기금 조성
[image: ]어울림단-소꿈노리합창단-한울림연주단 등 3개 단체 지속 후원
<사진> 지난 2월 26일 서울 강남구 광림아트센터에서 열린 ‘제8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에서 메디칼필하모닉오케스트라(MPO)가 연주를 하고 있다.

발달장애 등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빛의소리 나눔콘서트’가 3년만에 다시 열렸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메디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MPO)’와 함께 지난
2월 26일 오후 7시 서울시 강남구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제8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MPO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2013년부터 한미약품과 함께 장애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매년 열어왔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콘서트를 열지 못하다가 올해 3년만에 행사를 재개했다.

한미약품과 MPO는 콘서트를 통해 ‘빛의소리 희망기금’을 조성하고, 장애 어린이들의 예술교육에 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어린이 합주단인 ‘어울림단’과 더사랑복지센터 ‘한울림연주단’, 삼성소리샘복지관 ‘소꿈노리 합창단’ 등 3개 단체를 후원 중이다. 콘서트가 진행되지 않았던 2020년과 2021년에도 한미약품은 매칭그랜트 기부금으로 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왔다.

올해 콘서트에서는 모차르트의 플루트 4중주와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베토벤의 피아노와 관악을 위한 5중주 등이 연주됐다.

MPO 박민종 단장(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았던 빛의소리 희망기금 지원을 통해 장애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장애 어린이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ookmark: _GoBack]한미약품 우종수 사장은 “의료 기술과 우수한 치료제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예술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며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한미약품의 경영이념인 ‘인간존중’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image1.jpeg
A\ i

VU R TR R R R g LT R

-





image2.jpg




